
2022 BIBLE ON 365-239

0827(토)�에스겔� 12-15장� �특권은�없다!

에스겔은�무언극과�상징�행위들로�예언합니다.

앞으로�전개될�심판과�멸망의�고통,�그�처절함이�

별다른�설명�없이도�생생히�전달되었습니다(4-5장,12:1-20).

보는�이들은�그의�예언을�부정하고�싶었을�것입니다(12:22,27).

거짓�선지자들의�말을�믿고�싶었을�것입니다(13장).�

그러나�그들은�에스겔을�무시할�수�없었습니다.

특히�에스겔이�성전�구내에서�벌어진�일들을�말하는�순간

예언의�출처가�하나님이란�사실을�믿었을�것입니다(8:1).

장로들은�이미�이를�인지했거나�가담한�바�있었지만,�

견습�제사장이�알만한�일은�아니었기�때문입니다.

에스겔은�이스라엘을�포도나무에�비유하며

예루살렘과�성전이�불타게�될�것을�예언합니다(15장).

본래도�쓸모가�애매한데�불탄�포도나무가�무슨�소용일까요?

나무�자체의�신세도�그러�할진데�잘린�가지들�즉,

이미�포로�된�자들에게�무슨�소망이�있을까요?

포로�중�일부는�예루살렘에�남아�있는�자녀�걱정을�했습니다*.

의인�몇을�봐서라도�구원해�달라�간청하고�싶겠지만(9:4, 창18:23-33 참고),

설사�엄청난�의인이라도�자기�생명만�건질�것입니다(14:14).

그�어떠한�특권도�없을�것이며�심판은�공정할�것입니다.

(7:3-4, 14:23) *14:16,18,20, 24:21,25

“내가�하는�말이�다시는�더디지�아니하고�응하리라(12:25)”

예루살렘의�함락과�멸망,�시드기야�왕의�운명(4:9-17,12:12-14,18),

에스겔을�통해�하신�말씀은�이후�모두�성취되었습니다(12:28).

나는�하나님�심판의�공정함을�깨닫습니까?

❶ 부모와�자녀,�그�누구의�의와�덕에�기댈�수�없음을�깨닫습니까?
❷ 특권이나�예외�없이�행위대로�심판받음을�깨닫습니까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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